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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벨은 실눈을 뜨고 짙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어요. 이사벨은 마른 입술을 

핥았어요.

부모님은 스테이크 회장이신 산티아고 회장님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배에서 나는 모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마실 물이 없었거든요.

이사벨은 자신들이 여행하는 목적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가족 인봉을 받으러 성전에 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항상 들려주셨던 상파울루의 아름다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이사벨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 

그곳에 간다는 것이 거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사벨의 가족은 아마존의 깊은 우림인 마나우스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성전까지는 3,219킬로미터도 더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후에 산티아고 회장님이 성전까지 가는 6일간의 여행을 

계획하셨어요. 100명도 넘는 회원들이 가겠다고 했어요. 

마망이(포르투갈어로 엄마- 옮긴이)께서는 “우리는 희생을 

치러야 할 거야. 하지만 희생은 축복을 가져다주지.”라고 

이사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여행이 재미있었어요. 갑판 위의 그물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찬송가를 부르고 경전을 읽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강물은 더러워서 마실 

수 없는데 말이죠.

마망이가 이사벨의 팔을 잡으시며, “산티아고 회장님이 

모두들 모이라고 하셨단다. 우리는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할 

거야.”라고 하셨어요.

이사벨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기도가 끝나자, 시원한 공기가 그녀의 목을 

간지럽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사벨은 뱃전으로 달려갔어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잿빛 먹구름이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곧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사벨은 입을 벌려 혀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받았어요.

“서둘러!” 마망이께서 소리치셨어요. “양동이나 후라이팬, 

뭐든지 가져오렴!”

이사벨은 후라이팬을 들고 빗속에 내밀고 있었어요. 빗물을 

최대한 많이 담고 싶었으니까요. 모두들 함께 일하며 웃고 

축하했어요. 금세 그들은 비를 맞으며 큰 파티를 열었답니다! 

폭우는 15분가량 계속되었어요. 필요한 만큼 물을 받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죠. 기적이었어요.

이사벨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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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벨의 여행

곧 배가 뭍에 닿았어요. 하지만 아직 2,414킬로미터를 더 

가야 했죠. 남은 길을 가기 위해 모두 버스를 탔어요. 며칠 

동안이나 버스는 울퉁불퉁한 길을 흔들거리며 달렸어요. 

한번은 버스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버스 앞쪽의 바람막이 

창유리가 깨지고 말았지 뭐예요. 무덥고 붐비는 도시를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적어도 심하게 

울퉁불퉁하지는 않았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 마을이나 도시에서 잠시 멈추면 

모두들 늘 감사했어요. 그들은 교회 건물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 지역 교회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첫날 그들이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자 이사벨은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봐 걱정되었어요. “걱정하지 마.” 

마망이께서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길 보렴!”

지부 회장님과 교회 회원들이 길 건너편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희생은 축복을 가져다줍니다”라는 말이 쓰여 

있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죠. 이사벨은 미소를 지었어요. 마망이 

말이 맞았어요!

울퉁불퉁한 길을 사흘 동안 달린 후, 마침내 상파울루에 

도착했어요. 이사벨은 버스가 커브를 돌 때 더 잘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갑자기 모두 탄성을 질렀어요. “오 

귀중한 축복

“성전의	축복은	대단히	귀중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 “성전의 축복”,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93쪽.

2012년,	이사벨이	성장한	브라질	마나우스에	성전이	

지어졌다.	그	무렵,	이사벨과	다른	아이들은	모두	성장하여	

자신의	가족을	꾸리고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와서	

새로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을	보았고	그들이	했던	여행을	

떠올렸다.

템플로!(성전이다!) 오 템플로!” 줄지어 서 있는 야자수 너머로 

높고 날씬한 성전 첨탑이 솟아올라 있었어요. 햇살은 황금빛 

천사 모로나이를 비추고 있었죠.

모두 기진맥진해 있었지만, 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당장 인봉되기를 바랐어요. 이사벨의 가족이 

인봉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얀 옷을 

입었어요. 인봉실로 걸어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환한 빛을 

발하고 계셨어요. 마망이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들은 길고 위험하기까지 한 여행을 

했어요. ‘하지만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라고 

이사벨은 생각했어요. 그녀는 영원한 가족을 

위한 인봉을 받으려고 자리를 잡으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글쓴이는 미국 텍사스주에 산다.

이 여행은 길고 위험하겠지만 

성전에 가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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